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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밀하게 계산된 초현실적 캔버스
채지민U 2. 26~3. 28 갤러리EM

채지민 <Studio_Unspecified Space> 캔버스에 유채 136×136cm 2014

특수효과 촬영에 쓰이는 블루 스크린을 배경으로 설치된 가벽이 
화면 구도를 선명하게 분할한다. 어두운 숲 같은 바탕 앞에 서 
있는 나체의 남자는 상체를 웅크리며 잔뜩 힘을 모으고 있는 
반면, 가벽 뒤의 남자는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. 칼로 자른 
듯한 윤곽선과 색채의 대비, 각 인물의 대조적인 제스처가 만든 
긴장감이 그림에 팽팽하게 웃돈다. 마치 영화 세트장의 한 장면을 
포착해 그린 것 같은 이 작품은 채지민의 〈작업실, 불특정적인 
공간〉(2014). 총 세 폭의 캔버스로 이뤄진 작품의 한 부분이다. 
작가는 갤러리EM에서 두 번째 개인전 〈불특정 장소〉(2. 26~3. 
28)를 개최한다. 신작을 비롯해 총 7점의 유화 작품을 선보인다. 
그의 화면은 서로 개연성 없는 요소들로 구성된 듯 보이지만, 
치밀하게 배치된 선과 면이 화폭을 가로지르고 있어 관객에게 
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도록 유도한다. 서울대 서양화과 
및 런던 첼시대학 서양화과 석사 졸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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